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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

[서론]

 팥은 파종시기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으로 이모작 작부체계에 유리한 작물이다. 팥을 이식재배할 경우 2모작 작부체계에

서 2주간 이상의 작기 경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. 농기계의 발달로 콩의 경우 이식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도 성과를 내고 

있다. 따라서 본 연구는 팥 이식재배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.

 

[재료및 방법]

 ∙ 시험재료: 아라리팥, 홍언팥, 홍진팥, 흰나래팥

 ∙ 파종일: 2019년 6월 25일(직파), 이식일: 2019년 7월 12일(17일표)

 ∙ 재식거리: 90㎝/30㎝ × 30㎝ 흑색비닐 멀칭 두줄재배

 ∙ 시비량: N
PO

KO  = 3-5-5 ㎏/10a

 ∙ 조사내용: 경장 등 생육조사,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등

[결과 및 고찰]

 2019년 생육기간 중 파밤나방이 발생하여 3회의 약제 방제를 하였으나 고온 등으로 평균적인 수량이 낮았다. 이식 재배의 영

향을 알아보고자 품종으로 짝을 지어 생육특성별로 (직파 : 이식)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, 개화기는 (8월 20일 : 8월 24일), 경장

은 (53㎝ : 38㎝), 경태는 (9.2㎜ : 7.1㎜), 주경절수는 (16개 : 13개), 분지수는 (3개 : 2개), 착협수는 (15개 : 11개), 100립중은 

(14.3g : 16.4g) 및 10a당 수량은 (86㎏ : 70㎏)로 대체로 이식재배는 직파재배 보다 생육이 저하되었다. 두 가지 재배법간 차이

를 짝지은 처리 간 단측 t검정한 결과 경장과 절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개화기는 늦어지고 백립중은 무거워지며 경태, 

분지수, 착협수, 정선율 및 수량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이식에 따른 생육특성의 차이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생육특성별 (이식-직파)차이 간 상관 분석한 결과 ‘착협수 

대 수량’은 r  로 착협 수 차이가 클수록 수량 감소가 큰 관계가 있었다.

 팥을 직파 및 17일간 육묘하여 이식 재배한 실험결과 이식재배는 직파재배에 비해 생육 및 수량저하가 현저하여 수량저하를 

최소할 수 있는 재배법을 확립하기 전에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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